
온열전기제품18개 리콜권고
열선 및 표면 온도를 국제가준과 일치시킬 계획

가정용 온열전기제품 18개가 안정성 부적합으로 리콜 조치됐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온열전기제품 117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제国（17.1%）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18개 제품은 리콜권고（수거） 조치와 인증취소 명령이, 2개 

저厝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리콜권고 제품은 의도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감전 및 화재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고, 개선명령 제품에는 구조 변경은 없었으나 절연내력 파괴 등의 

결햄이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화재사고가 매년 계속되자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부열선이 끊어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아크（府C, 

불꽃에 의한 발화가 호F재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화재가 과열 때的라고 추§했던 것과 다른 결고［이다.

전기장판의 재질 및 이불 등의 착화점은 약 &0'C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착화점까지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등 전기매트 저屠을 사용할 때 내부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거나 접어서 보관할 경우 전열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오래되고 노후화된 제품은 전열선이 끊어질 

가능성이다욱뇦马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온열전기제품의 열선 및 표면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위해 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명령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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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료기 한국 CH901

- 충전부 노출

- 정격입력 부적합

・ 열선 표면온도 초과

리콜권그 

및

인증취소

（18）

주식회사 한솔 한국 햇살마루 G

・ 충전부 노출

・ 정격입력 부적합

・ 열선 표면온도 초과

전기장판 

⑹ （주코와스 생활과학 한국 HI2020
- 충전부 노출

・ 열선 표면온도 초과

（쥐광동의료기 한국 TOP-1000

- 충전부 노출

-표면온도 초과

• 공간 및 연면거리 초과

（주휴테크산업 한국 HM-K1B1 ・ 절연내력 파괴

주효성생활건강 한국 HSJ-D65 ・ 절연내력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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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권고 

및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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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⑻

주）구들장 한국 KY-PS-S1 ・ 절연내력 파괴

주일월 한국 IW-DAD-09
・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 열선 및 표면온도 초과

한솔생활건강 

（일성코리아）
한국 SS-601

・ 정격입력 부적합

・ 표면 초과

（취거영테크 한국 KYT-S1-001 ・ 절연내력 파괴

（줘선호의료기 한국 SH1000W • 절연내력 파괴

（쥐우진의료기 한국 TWO-2007

•최초인증제품과 상이

・ 정격입력 부적합

-열선온도 초과

주한일의료기 한국 HI-100 ・ 절연내력 파괴

（주한일의료기 한국 HI2002
・ 정격입력 부적합

-열선온도 초과

전기요 （1） 주서강물산 한국 GM-EM203 • 충전부 노출

전기방석 

⑵

한일매트의료기 한국 HL-501

- 열선 온도 초과

・ 전원접속과 외부유연성코드 부적합

（전원코드 고정장치 없음）

신한일전기 한국 DW-5001
.입력 및 전류 부적합

-열선온도 초과

전기카펫 ⑴ 봄빛테크놀 한국 BOM11-201 -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표준화 R&D 74개과제발표 

무역 2조불 달성과국가 경쟁력 헁상 기대

기술표준원은 표준화 F&D 신규지원 대상 74개 과제를 지난 4월 5일 

공고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표준기술력 향상사업 신규지 원을 통해 

무역 2조불 달성과 FTA 무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공고된 74개 과제소요예산 : 底）억원 이내）는 지난 2 

월에 접수된 330여개 수요조사서 평가에 기반해 선정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표준강국 진입을 위한 국제표준 등록이 23건, 

표준연구개발 31건 표준화 기반조성 23건이다.

특히 국제표준등록지 원 부문에서는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반영 

활동과 국저旺준화기구의 조직설립 및 임원 수임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인쇄전자 3D 휴먼팩터 및 줄기세포 치료제관련 의료분야 전기차 

기능안전성 ■ 청정연료 등 첨단자동차 분야 장애인 • 고령화 접근성 및 

녹색교통 등 서비스표준 분야, 나노 안전성, SW개발 플랫폼 등 

고부가가치 융합 기술표준 및 기반조성 등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공고기간은 5월 4일까지이며 기술표준원 

（www.kats.go.kr）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웨www.keitre.kr） 홈페이지에 

신청서 접수 및 참여방법과 후속일정 등이 안내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많은 산，학 • 연 기관은 물론 중 • 소 - 중견 

기업이 적극 참여亏阴 수요자 주도형 표준호啓 이끌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2015년도 국제표준 강국 Top 7 진입 전략으로 

국저旺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혹切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표준화관련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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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인증, 중소기업 판로개척 열쇠 

한 품목당 127억원 매출 발생 해외시장 2366억원 수출

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이 중소기업 초기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2（沖년도 232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NEF제도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가술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EP（New Excellent Rodud）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하여 NEF마크를 부여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공구매 대상 214개 NEP 인증제품을 공공기괜에서 총 2J2B 

억원에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인증신제품 한 품목당 평균 127억원의 

매출이 발생됐고, 해외시장으로 약 2,366억원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안증신제품의 의무구매는 정부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자치단체는 저조했다. 

이에따라 향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홍보 확대와 다양한 신기술제품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는 관련 법규에 의거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개에 달했다 이에 구매이행 강호卜를 위해서는 공공구매 

책임자제도 도입 시행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71술표준원은 앞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NEP 인증제도 및 공공구매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NEF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인증否여를 유도하고 구매력이 큰 공공기관과 인증기업 간 구매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 등사업화를 작극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현장 컨설팅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가술규제 대응 지원

기술표준원이 중소기업에 筋 전문기를 파견해 컨설팅을 실시핸가. 

해외 기술규저匡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에 맞는 

인증S骨과 시험방법을 四桐는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TBKTechn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형성하는 기술기준, 인증 등 적합성 평가와 표준을 의미핸다.

지원분야는 △에너지 효율 △전기안전 △환경 △전자파 등 주요 

기술규제 영역이며, 지원대상 규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左叫 

미국 • 일본 • 중국 • 대만 • 터키 등 6개국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 △ . 

일본의 전기용품안전규제 △미국 • 일본 • 호주의 전자파 규제 등이다.

2011년 WT0 회원국들이 통보한 TBT는 총 1,217건이며 특정 

무역현안은 총 76건으로 자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 EU • 일본 • 중국 등에서 에너지 효K에너자스타, 

에너지라벨링 등）, 환경（R沖 斯 등）, 안전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재를 만들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R과 함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TBT 전문가가 직접 기업에 방문토록 해 규제에 맞는 

인증획득 및 시험방법을 안내하고 시험결고僵 분석하여 부적합시 

개선방^을 컨설팅해 줄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 구원 홈페이지 （wwHra 
虹）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컨설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기간단축과 비용절감 등이 이뤄져 해외시장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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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쇄전자 국제표준화 본격화

국저표준호，가구 인쇄전자기술위원회 간사잔阻 의장 선임

A 의장 허지슨 알랜 박사 ▲ 국제간사 이해성 교수 ▲ 부간사 조규진 교수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쇄전자 국제표준하에 나선다.

2020년 6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세계 인쇄전자시장을 조기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해 9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저任준화기구 인쇄전자기술위원회(IEC/TC119)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이를 이끌어 갈 의장과 간사진을 구성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인쇄전자기술위원회는 TC 신설을 처음으로 

발제하고 전 고］정을 주도한 이해성 전주대 교수가 간사를 인쇄전자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며 국제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조규진 순천대 

교수가 부간사를 맡았다. 또한 미국과 EU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유도할 수 있고 인쇄전문가로서 명망이 높은 영국 卽의 허지슨 알랜 

박사(Dr. Hodgson Alan)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인쇄전자 TC의 

간사기관인 기술표준원 측은 "TC 설립공헌두 인쇄전자산업의 수준과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TC 설립국인 한국은 국제 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간사국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할 간사 부간사 의장 등의 선임 권한과 더불어 TC의 

전반적인 운영전략(SBP)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이에 선임된 

국제임원진들이 향후 TC의 국제표준화 전략과 하부조직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전략(SBP)을 완성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회원국에 회람시켰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국제 임원 수임으로 우리나라 산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국제표준 제정과 세계 인쇄전자 관련 산업 학계 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게 되어 한국이 인쇄전자 

분야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인쇄전자 

관련 저퓜소재 생산장비 등)의 대외 인식제고와 조명 태양광 배터리 

등 타 분야에도 인쇄전자 기술의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인쇄전자 산업 발전을 위해 인쇄전자 

기술위원회의 홀「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D 메디컬 국제표준화한국이 주도한다

iEEE에 '3D 메디컬' WG 신설, 문영래 교수 의장수임

▲ 문영래 교수

우리나라가 3D 메디컬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기술표준원은 의료산업 분야의 

3D 표준화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우리나라 주도로 IEE티 

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 '3D메디컬 워킹 

그룹을 신설했다. 초대 의장에는 문영래 

조선대병원 정형외고四이 수임됐다

이번 3D메디컬 국제표준화 주도는 3D산업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윤대원 박사가 지난해부터 3D산업기술(휴먼팩터 • 디스플레이 • 

영상처리 • 콘텐츠 등)과 3D융합응용기술(영화 • 의료 • 교육)의 7대 

핵심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이다.

3D융합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은 지난해 3D 휴먼팩터워킹 

그룹을 신설하면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향후 특허 등 P(지적재산궨 

연계형 표준화로 통해 의료선진호F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EE의 3D메디컬 WG 신설은 국제표준화기구佢C, B。)에서 국제표준 

제정의 장기간 소요와 일부 선진국의 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표준기술력 향상사업을 통해 향후 2 

년간 7억원을 투입해 3D 관련 국제표준 개발과 워킹ZL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EEE와의 협력을 3D산업분야에서 스마트그리드 

나노기술 분야 등으로 혹I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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